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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홋카이도와 경상남도가 교류취의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교류를 맺은 지역을 소개하는

'DAY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경상남도와 교류취의서를 체결한 6월 7일을

기념해 6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DAY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치를 소개하는 사진과 팜플렛 등을 전시하고 7일

점심시간에는 홋카이도청 1층 교류광장에서 경상남도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경상남도 출신자의 협력을 받아 한복 패션쇼를

펼쳐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광장과 무교동 거리 등에서 개최된 '지구촌 나눔

한마당2016'에 홋카이도 공연단 '고부시좌'가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에서는 세계 60여개국의 음식전과

해외자매도시 공연단 초청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는 2010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어 서울에서 홋카이도 공연단을 초청해 작년에 이어

하코다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민족가무단 '고부시좌' 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부시좌는 홋카이도의 민요 '소란부시' 등을 연주해 많은 한국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5월 19일 제주관광

공 사 최갑 열 사장 을

비 롯 한 방 문 단 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여

쓰지 부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도 관광을 PR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홋카이도에서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제주도를 PR하고 제주도에서는 홋카이도를 PR해

서로의 매력을 전하면 양 지역의 왕래가 더욱 늘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7월 8일 삿포로한국교육원에서 문교류원의 장구만들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미니장구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미니장구를 만든 후에는 세마치 장단을 익혀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세마치장단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즐거운 노래와 장단에 어깨가 들썩이는 강좌였습니다.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

부지사를 비롯한 방문단

이 4월 25일 홋카이도

청을 방문하고 26일부터

도베쓰초와 시모카와

초를 방문했습니다. 

허 부지사는 충청남도와 홋카이도는농업이라는 공

통점이있으며 홋카이도의 지역자원활용 등 농업활

성화 방안을 배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쓰지부지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

서 소비하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

며 양 지역의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면협력해나가자고의견을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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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초 사쿠라노 타키 폭포

사쿠라노 타키 폭포는 봄에는

벚꽃이 피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사쿠라마스' 라고 불리는 송어의

일종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쿠라마스는 바다로 가서 크게 성장해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점프를 하는 6월에는 은색인데 산란이 다가오는

8월에는 점점 벚꽃(사쿠라)색으로 변합니다. 시원한

폭포를 보며 사쿠라마스를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키요사토초 카미노코이케

카미노코이케는 일본어로 신의

아이 호수라는 뜻입니다. 신의

호 수 라 고 불 리 던 마 슈 코 의

복류수로 생긴 연못이라고 하여 신의 아이 호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수심은 5m정도로 굉장히 맑아서

바닥이 다 보입니다. 푸른 빛을 띠는 호수에는 곤들매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신의 아이 연못이라는

이름대로 굉장히 신비스러워 시간이 멈춘듯한 공간을

선사합니다. 

구시로 습원은 일본 최대의 습원으로 1980년 일본 최초 람사르조약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두루미 등 야생조류의 서식지로 겨울에 가면 두루미를 볼 수 있으며여

름에는 카누 등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습원을 보기 위한 여러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내다보면 구불구불한 구시로

강이 보이고 광활한 구시로 습원이 펼쳐져 가슴이 탁 트입니다. 호소오카

전망대에서는 특히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시로는 로바타야키라고 불리는 화로구이가 유명합니다. 

구시로의 로바타야키를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니 화로가 놓여있고 여러 가게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인데 티켓을 사서 각 가게에서

주문합니다. 구시로는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각 가게에서는 게, 가리비, 소라,

오징어 등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꼬치구이류 등 여러 종류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골라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먹으니 더욱 맛있습니다.   

담그면 그야말로

상쾌한 아침이 아

닐 수 없습니다 .

시라루토로코 호수

는 구시로 습원 국립

공원내에 있는 호수

로 물새가 많이 서식

하는 곳입니다.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가야누마 지역에는 캠핑장과 온천 숙박 시설

등이 있으며 호수에 근접한 구릉지에는

초노모리 (나비숲)라는 숲이 있습니다 .

초노모리는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나비와

야생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초노모리

에서 산책 후 뜨거운 가야누마 온천에 몸을

노쓰케반도는 시베차초와 벳카이초에 속하는 가늘고 긴 반도입

니다. 일본 최대의 사주로 이 일대에는 도도와라, 나라와라, 원생

화원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 도도와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길에 사슴 무리가 보였고 저 멀리서는 여우와 학이 놀고 있었습니

다. 도도와라를 걷다보니 홋카이도의 꽃인 해당화가 군데군데 피

어있습니다. 길을 쭉 걷다보니 해수에 침식된 분비나무의 황량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름답게 핀 작은꽃들과 시들어버린 분비나무

의 어딘지 쓸쓸한 풍경, 그리고 양 옆으로 보이는 바다는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현재도 침식이 계속되고 있어 언젠가는 이 풍경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꼭 이 풍경을 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